A HBV infection is a dynamic disease and long-term liver inflamma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liver cirrhos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Currently available nucleos(t)ide analogues and pegylated interferon are effective in inhibiting HBV replication but rarely achieve HBsAg clearance. The present article introduces a new definition of HBV cure and several emerging therapies for HBV cure, including direct acting antivirals and immune modulatory antivirals. ( Korean J Gastroenterol 2019;74:267 -273) 서 론 B형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의 만성 감염자가 있고, 세계적으로 간세포암 환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만성 B형간염은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종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암 관련 사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현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2030년까 지 B형, C형간염을 박멸하고자 예방, 선별, 진단, 치료에 이르 는 각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노력과 접근을 제시하 고 있다. 2 이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 기관, 산업체, 학계, 연구 재단 등이 협업하여 HBV 완치를 목표로 하는 International Coalition to Eliminate HBV를 2016년 설립하였으며, B형간 염 완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국내에서도 B형간염은 1983년 B형간염 백신이 상용화되었고, 1995년부터는 영유아 대상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질환으로 지정되어 B형간염 바이러 스(HBV)의 감염률은 3%까지 감소하였으며, 2002년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과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치료의 도입으로 수 직 감염률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바이러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유전자 장벽이 높은 경구 항바이러스 제 제인 핵산유사체(nucleos[t]ide analogue inhibitors)와 pegylated interferon (PEG-IFN)이 널리 사용되면서 만성 B형간염 은 통제될 수 있는 질환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만성 B형간염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적으로 HBV 증식을 억제하여 간경변증 혹은 간세포암종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간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임상적인 완치 목표는 HBsAg의 소실 또는 혈청 전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바이러스 치료제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완치 실패의 이유 로는 감염된 간세포의 핵 내에서 covalently closed circular DNA (cccDNA)와 integrated DNA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반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 따라서, HBV 완치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는 268 유선홍, 권정현. 새로 개발되고 있는 B형간염 치료법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